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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어원상석은 궁궐 내에 배치

된 관상을 위한 돌이며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

다. 한국과 중국에서 궁궐의

苑에 상석이 배치되었던 것은

회화상으로는 양국의 궁궐도

등에서 볼 수 있고 중국의 경

우 그에 대해서 고증할 수 있

는 자료가 적지 않으며 실물

로서 현재까지 보존되어 온

것도 상당수에 달한다. 중국

에서 산수는 경관 즉 자연을 의미하며 상석은 자연을 상징하며 天人合一을 의미한다. 즉

천은 자연 그리고 인은 자연의 부분인 인간이 하나가 된 조화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도교의 仙山인 三神山을 상징한다. 이러한 것들은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중

국과 동북아의 동일 문화권으로서 동일한의미를 갖고 있다고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奇石을 즐긴 역사는 대개 秦漢시대까지 올라갈 수 있고 어원상석은 六朝시대

에 나타나서 당시대에 흥성하며 송대에 번창하고 명청 양조에 발전하여 상석문화의 집대

성을 이룬다. 또한 어원상석은 송대부터 볼 수 있는 문인과 부유층이 즐긴 문인상석과 園

林상석과 다르게 독특한 風格으로 변화 발전된 것이다. 한국의 경우 1 9 7 5 ~ 6년 사이에

발굴된 통일신라시대 안압지 동쪽 호안에서도 일찍이 중국의 어원상석과 유사한 성격의

돌이 배치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의 궁궐에서도 현재까지 여러 점의 상석이보

존되어 전해지고 있다.

Ⅱ. 한국과 중국의궁궐어원의상석

1. 종류

중국에 있어서 어원상석의 돌의 종류는 다양하다. 상석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太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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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아미산 정원

(景福宮峨嵋山庭園) 괴석

자금성어화원 원대방대 영석

(紫禁城御花園 元代方臺 英石)



石이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그밖에도 靈

璧石, 英石, �石, 木變石, 珊瑚石, 鍾乳

石, 昆石 등의 종류가있다. 그 중 태호석

은 당시대의 唐石이라 하여 대표적인 돌

중의 하나이다. 원림상석으로 혹은 책상

위에 안치하여 옛부터 문인묵객들이 애

호하던 奇怪石이다. 산지는 江蘇, 浙江省

두 군데에 걸쳐진 太湖이며 호수 밑에서

채석되어 인공적으로 가공한 것이 많고

석회질의 응회암이다. 중국 북송대의 문

인 米よ이 돌에 대하여 제창한 4원칙, 즉

名石은 네 가지 빼어난 것이 갖추어 있

어야 한다는 것인데 透·浚·秀·瘦의

四則이다. 透는 구멍이 뚫어져 있고, 浚

은 석면의 주름이 있어야 하며, 秀는 격

조 높은 기품을 풍겨야 하며 그리고 瘦

는 돌의 살이 여위어져 있고 그러면서도

강한 선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중국의 唐代에 태호석을 기준으로 하는 기

호의 일례이다. 태호 안에는 자그마한 산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태호석은 蘇州가 명산

지이며 소주의 동서 洞庭山 부근의 호수 밑바닥에서 산출되는데 그냥 湖石이라 부르기도

한다. 蘇州府에 속해있는 동정산 물가에서 산출되는 것 중에서도 消夏灣에서 산출되는

것이 품질이 가장 좋다. 이것은 그 성질이 견고하고 윤택이 있으며, 곳곳이 움푹 파인 형

상, 구멍이 뚫린 형상, 동글동글한 형상, 가파르고 괴기한 형상 등 갖가지 모양을 하고 있

다. 어떤 것은 흰색이고, 어떤 것은 푸르고 검은색이며, 어떤 것은 희미하게 검푸른 색을

띄고 있다. 태호석의 재질을 보면, 돌의 결이 가로세로 사방으로 뻗어있어 결이 이리저리

뒤엉켜서 기복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돌의 표면에는 전체적으로 구멍이 많이 뚫어져 凹

凸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풍랑에 의한 충격 때문으로 이것을 彈子窩라고 부른다. 이것

을 두드리면 은은한 소리가 난다. 이 태호석을 채취한 사람은 송곳과 끌을 휴대하고 깊은

호수 속으로 들어가 기이하고 교묘한 형상의 돌을 찾아 떼어낸다. 그리고는 큰 새끼줄로

돌을 꿰어서 큰 배 위에 설치한 나무시렁에 매어 달아 물위로 들어 올린다. 이 태호석은

키가 크고 몸체가 거대한것을 귀하게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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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성어화원 전화대태호석

(紫禁城禦花園 塼花坮太湖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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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臺石

대석은 상석이 놓인 底座이며 중국의 어원상석에는 5종류가 있다. 즉 그 하나는 표준적

인 須彌座로서 전체수량의 4분의 1이며 장방형이 주가 되고 모서리가 6각, 8각, 원형이며

바치는 부분은 길고 왜소하며 일정한 형상이 아니다. 六朝시대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의

수미좌 형식이다. 그밖에 수미좌의 변형이있고 高椿복합식은 소형 상석에 쓰이며 상부는

석분, 하부는 臺座, 중간 부분은 柱狀결구이고, 또 壇에는 식물과 상석을 石(�)壇에 함께

심으며 또한기타 형식의 저좌는 장방형과 타원형으로 대체로 천연원석을사용한다.

이러한 대석은 상석을 지면이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대석을 특유하게 미적

으로 표현함으로서 상석의관상성을 높이는효과가있다. 

한국에 있어서 조선시대의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등에는 상석이 보존되어 전해진 것

①②③ 경복궁 아미산정원 (景福宮 峨

嵋山庭園) 괴석

④⑤ 창경궁 통명전지 (昌慶宮 通明殿

池)괴석,삼선도(三仙圖)를상징한다.

⑥ 창경궁 아미산정원(景福宮 峨嵋山

庭園) 괴석

① ② ③

⑥

⑤④



이 일부 있는데, 이것의 대석은 단순한 석분의 형식이며 방형, 장방형, 육각형, 팔각형으

로서 모를 죽인 형태도 있고 대석 없이 지면에 바로 심기도 하는데 대석의 몸체에는 三神

山의 하나인 小瀛洲의 글자가 새겨져 있거나 꽃 문양과 도깨비 문양 등이 새겨져 있기도

한다.

3. 특징

중국에서 어원상석의 특징을 표현하여 遠望以取其勢, 近看以取其質(宋 郭熙의 林泉高

致) 즉 멀리서 조망할 때는 그 기세를 취할 수 있고 가까이 볼 때는 그 질을 취할 수 있다

고 한다.

어원상석의 고도의 예술적 관상성은 기이하고 우량한 자연의 특질에서 나오며 주된 표

현은 형, 표면, 색, 질의 4가지이다. 형태는 가장 중요한 심미요소이며 3대 특징이 있는데

첫째 절대다수의 상석의 형태는 千奇百怪하며 직립의 형태를 취하고 어臥, 옆으로 누운

형태는 취하지 않아서 강렬한 움직임을 준다. 둘째 동물 혹은 식물과 유사하게 보이며 절

대다수는 형태를 상징하지 않는다. 천연상태에서 흔상할 만한 奇形怪狀을 중시하며 과다

한 인공적인 손질이나 저속한 이해를 피한다. 셋째 전통적으로 가장 완벽한 아름다운 형

태는 4면에서 모두 볼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어원상석은 양면, 삼면을 볼 수 있고 4면

을 모두 볼 수 있는 것은 극히 적다. 대부분의 어원상석의 크기는 1m 정도이며 상석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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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성어화원 징서, 부벽이정 수지(紫禁城御花園澄瑞, 浮碧二亭水池) 주위대석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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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공간의 크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상석의 표면의 특징은 천연무늬에서 나타난다.

어원상석의 顔色은일반원림 상석에비하여 휠씬 다양하다. 회색이 주가 되고 흑색, 갈색,

청색, 홍색, 황색, 백색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奇石의 顔色은 주로 암석의 門類에 의

한 것이다. 대부분의 어원상석은 오랜 시간의 풍화에 의해서 표면이 깍이고 안색이 바랜

상태이다. 절대다수의 상석은견고하고 강한 바탕을갖고 있는데중국의3대 중요한 관상

석인 태호석, 영벽석, 영석은 모두 바탕이 견고한석회암질이다. 바탕이 견고한 상석은 순

결하고 불순물이 없으며이것은 바탕 흔상의중요한표준이된다.

송대 米よ이 제출한 瘦·皺·露·透 즉 透·浚· 秀·瘦는 송대 상석 형태와 표현의 심

미표준으로서 중국 후대의奇石 예술에 큰 영향을 주었다.

현존하는 상석에는 다듬어 손질한 흔적이 남아 있으며 이것은 奇石의 형상을 일정하게

개선하도록 한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 조선시대 궁궐의 어원상석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奇怪한 동물의 형상이

나 자연 형상이 표현된 돌의 독특한 자연적인 형태를 취하였다. 크기는 1m 정도로서 어

원상석에 대해서 고증할 만한 문헌은 아직 찾지 못했으나 아마 전국적으로 이름난 명석

을 수집한것 같다.

창경궁 연경당(昌慶宮 演慶堂)괴석, 석분에 심겨져있다. 창경궁 연경당 괴석, 땅에 심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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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능, 배치

상석은 자연을 상징하며 자연과 인간이일체가되는 천인합일을 나타낸다. 또한 도교의

신선사상에 의한 三神山을 상징한다. 즉 동양의 자연관인 寫意적 자연주의가 상석에서도

표현된것을 알 수 있다.

어원상석은 한국과 중국에서 궁궐의 苑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고 그밖에도 궁궐 주요

전각의 전면 공간에 배치되었다. 중국의 명대와 청대의 皇城에 있어서의 伽山奇石 분포

도를 볼 수 있는데 華花와 각 花園에 가산기석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紫禁城 寧

壽宮과 御花園의 상석 위치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상석이 전각의 전면에 집중적으로 배

치된 것을 볼 수 있다. 圓明園4 0景圖. 方壺슬境.에서는 어원상석이 사실적으로 상세히 묘

사된 형태와 배치 상태를 볼 수 있다. 원명원 상석을 제외한 皇宮의 어원상석은 지금까지

대체로양호하게 보존되고 있다.

1. 서원백탑산 청중기산형좌“곤륜”석(西苑白塔山淸中期山形座“崑崙”石)

2. 서원 만불루청말기 변체 수미좌 영벽석(西苑 万佛樓淸末期 變體 須彌座 靈

璧石)

3. 자금성어화원 명중기방분합좌영석(紫禁城 禦花園明中期 方盆合座英石)

4. 자금성 어화원 청중기 원분 복합좌 목변석(紫禁城 禦花園 淸中期 圓盆複合

座木變石)

5. 자금성 영수궁 화원 청중기 기좌식 순석(紫禁城 寧壽宮 花園 淸中期 器座式

筍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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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어서 조선시대의 창덕궁과 창경궁을 사실적으로 그린 東闕圖에서는 상석의

형태와 대석, 배치상태 등이 개략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상석은 주로 전각 전면과 後苑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동궐도에 그려진 어원상석은 대부분 유실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극소수이다. 

Ⅲ. 결론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의 동일문화권으로서 상호간의 문화적 交涉에 의한 공통성을 찾

아 볼 수 있다. 이것은 양국 간의 어원상석에서도 역시 동일하다. 

어원상석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 조선시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등에 현존하는 상석

이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 유실되었으며 상석에 대한 기록도 남아 전해지고 있는 것이 거

의 없고 그에 대한 도면과 그림 등의 자료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에 반해서 중국의 경

우 유실된 것도 있겠지만 현존하는 상석의 실물이나 그에 대한 기록과 자료가 방대하다.

그러므로 한국의 어원상석에 대한 연구는 현존하는 상석과 중국의 어원상석을 비교 연구

한 후에 중국의 어원상석에서 한국의 어원 상석에 대한 부족된 고증을 유추해 보는 방법

이 가능할것이다.  

한국의 조선시대의 궁궐의 복원은 이제까지는 건물위주의 복원사업이었지만 앞으로는

御苑 복원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단계이며 어원복원은 수목회복에 치중하

던 복원사업에서 조경 구조물 중심으로 복원되어야 하며 그 중 동양인의 자연관이 가장

잘 표현된 상석의 복원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챵덕궁과 창경궁의 어원상석

의 복원은 전해지고 있는 동궐도에 기초하여 그 개략적인 위치와 형상 등의 복원이 가능

하며 구체적인 상석의 형상, 품격, 대석, 특징 등에 대한 고증은 중국의 어원상석에 대한

연구에 근거하여야만 어원상석의 복원이가능할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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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궐도(東闕圖)속의괴석

원명원사십경도(圓明園四十景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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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성영수궁(紫禁城寧壽宮) 상석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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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성 어화원(紫禁城御花宮) 상석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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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대황성가산기석

(明代 皇城假山奇石) 분포도

청대황성 가산기석

(淸代皇城 假山奇石)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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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nd China can find the common feature derived from the mutual cultural exchanges,

belonging to the same cultural sphere of the East Asia. It also applies to the stone figures of the

palace gardens of both countries. In case of Korea in the stone figures of the palace gardens,

there are few of them existing in Kyungbok Palace, Changduk Palace, and Changkyung Palace

of the Chosun Dynasty, and most of them were washed away, there are hardly any records

remaining and transmitted, and there are hardly any materials of drawings and pictures of them.

On the contrary, in case of China, although there are those washed away, there are vast numbers

of real objects, and records and materials of them. Therefore, for the study on the stone figures

of Korea, the method to analogize the research lacking regarding the stone figures of the palace

gardens of Korea from those of China after conducting the comparative study between those

existing and those of China, may be available.

I consider that although the restoration of the palaces of Chosun Dynasty of Korea had been

the restoration project oriented toward the buildings until now, it will be the phase where one

should have more interest toward the restoration of the palace gardens in the future, and that the

restoration of the palace gardens should be made centered on the landscape architectural struc-

tures, deviated from the restoration project attaching weight to the restoration of the trees.

Above all, I consider that the interest should be turned to the restoration of the stone figures

where the view toward the nature of the Orientals are expressed well. For the restoration of the

stone figures in the Changduk and Changkyung Palaces, it is considered that the restoration of

the rough locations and shapes is possible based on the Dongkwol Drawings being transmitted,

and that the research on the shapes, characters, pedestals, characteristics, etc. of the specific

stone figures is possible as far as it is based on the study of the stone figures of the palace gar-

dens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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